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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개요

본 논문에서는 오브라도르스(Fernandos J. Obradors, 1897-1945)의

《스페인 예술가곡집 Canciones Clásicas Españolas》 2권이 분석 연구된

다. 이미 많이 연주되고 연구되어진 1권에 이어 아직 국내 연구가 이루어지

지 않은 2권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2권은 다양한 주제의 총 다섯 곡으

로 구성된 모음집이다. 1곡과 3곡은 작자미상의 가사이고 2, 4, 5곡은 세르

반테스(Miguel de Cervantes, 1547-1616) 등 16세기부터 18세기의 스페

인 유명 작가들의 글을 사용하였다.

제1곡 〈티라나 델 사란디요 Tirana del Zarandillo〉에서는 자기도취에

빠진 약삭빠른 주인공이 스페인 전통음악의 한 장르인 티라나를 부른다. 반

음계의 진행이 많고, 스페인 음악의 특징인 당김음을 볼 수 있다. 프레이즈

끝에 꾸밈음을 사용하여 장식하였다. 제2곡 〈충고 Consejo〉는 여자는 유

리 같기에 시험해 보지 말아야 하며, 깨질 위험이 있는 곳에 놓으면 안된다

는 내용이다. 노래 선율과 반주에서 계속적으로 사용된 스타카토는 “Vidrio

(유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빠른 템포로 진행되는 제3곡 〈엘 툼

바 이 레 El tumba y lé〉는 철없는 순진한 어린 소녀가 자신의 생각을 말

하는 내용이다. 포르테의 셈여림으로 거칠게 노래하는 선율과 후렴구의 리

듬이 계속 반복된다. 제4곡 〈아가씨와 대머리들 La moza y los calvos〉

은 엄마들에게 딸을 대머리에게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나, 남자들은 대머리

가 되어간다는 풍자적인 내용이다. 조성과 프리지안 선법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춤곡의 리듬이 반복된다. 제5곡 〈오만한 작은 오색방울새 Confiado

jilguerillo〉는 바람둥이 같은 남자를 방울새에 비유하며, 그러한 행동이 다

른 사람에게 상처가 된다고 말한다. 노래 선율은 멜리스마적이며, 증2도를

사용하였다. 반주에는 기타의 라스게아도 주법이 보인다. 또한 리듬의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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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곡의 통일성을 높인 것을 볼 수 있다.

오브라도르스의 《스페인 예술가곡집》 2권은 가사에 담긴 정서를 스페인

음악적 특징에 잘 담아낸 모음집으로 오브라도르스 가곡의 특징이 잘 드러

나 있다. 본 논문을 통해 오브라도르스의 《스페인 예술가곡집》 2권이 연

주계에 소개되어지고, 2권의 곡들을 접하는 연주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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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논문의 필요성 및 목적

오브라도르스(Fernandos J. Obradors, 1897-1945)는 20세기 전반에 활

동했던 스페인의 작곡가로, 주로 성악곡을 작곡하였다. 4권으로 이루어진

《스페인 예술가곡집 Canciones Clásicas Españolas》은 그의 대표적인

성악곡이다. 4권의 모음집 중 가장 유명한 것은 1권이다. 1권의 7곡은 국내

에서 자주 연주되고 있으며, 《스페인 예술가곡집》을 주제로 쓴 모든 선행

논문들이 1권을 연구하였다.1)

본 논문에서는 2권에 수록된 총 5곡을 연구하고자 한다. 2권의 제4곡 〈아

가씨와 대머리들 La moza y los calvos〉은 국내에서 종종 연주되고 있지

만 2권 전체를 연주하는 경우는 없고, 학위논문을 통한 연구도 국내에서 전

무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이미 많이 연구되어진 1권이 아닌, 새

롭게 2권을 분석 연구한다.

2권의 5곡은 다양한 내용의 가사를 사용하였다. 1곡과 3곡은 작자미상의

가사로 되어있고 2, 4, 5곡은 세르반테스 등 16세기부터 18세기의 스페인

유명 작가들의 글을 사용하였다. 그들의 글을 어떻게 음악적으로 구현했는

지 밝혀내는 것은 학문적으로 중요한 작업이다. 본 논문을 통해 오브라도르

스의 《스페인 예술가곡집》 2권이 연주계에 보다 폭넓게 소개되어지고, 2

1) 김지은, “오브라도르스 7개의 고전적인 스페인 노래에 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12); 배지숙, “오브라도르스의 《7개의 고전적인 스페인 노래》에 나타난 플라멩코
특징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김나연, “스페인 민속음악에 따른 F. J.
Obradors의 「Classical spanish Songs」분석”,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이진
숙, “F. J. Obradors의 Canciones Clásicas Españolas Volumen 1 분석연구”,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박성윤, “F. J. Obradors의「Canciones Clásicas Españolas」분석
을 통한 19세기 스페인 민속음악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신아름, “F.
Obrados의 가곡 <Canciones Clasicas Espanolas>의 가창을 위한 연구 분석”, 부산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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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곡들을 접하는 연주자들에게 심층적인 이해를 돕는 것이 본 논문의 목

적이다.

2. 논문의 내용 및 방법

본 논문에서는 먼저 오브라도르스의 생애와 음악에 대해 알아보고, 그의

대표적인 성악곡 《스페인 예술가곡집》을 소개한다. 오브라도르스 《스페

인 예술가곡집》 2권의 제1곡 〈티라나 델 사란디요 Tirana del

Zarandillo〉 , 제2곡 〈충고 Consejo〉, 제3곡 〈엘 툼바 이 레 El tumba

y lé〉, 제4곡 〈아가씨와 대머리들 La moza y los calvos〉, 제5곡 <오

만한 작은 오색방울새 Confiado jilguerillo>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해석

한다.

분석의 방법에 있어서는 각 곡의 시를 파악하였고, 각 연의 내용을 정리하

였다. 스페인어 텍스트와 영어로 직역된 텍스트를 찾아볼 수 있었으나2), 시

로 번역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전문번역업체 ‘대교번역’에 의뢰하여 전문가

의 도움을 받았다. 원문이 아니기에 정확한 시의 구조는 알 수 없으나, 음악

의 형식에 따라 텍스트를 나눠서 구조를 파악해보았다. 곡의 형식에 따라

구분, 조성, 빠르기, 박자, 시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였고, 부분별로 세부 분

석하였다. 가사를 음악에 어떻게 표현했는지 살펴보고, 가사 또는 형식이 반

복될 때 어떻게 변화되는지 비교하며 분석하였다. 스페인 음악의 특징도 찾

아보았다. 분석에 사용된 악보는 1992년 마드리드에서 출판된 《스페인 예

술가곡집》 2권이며3), 소프라노 린느 포르탱(Lyne Fortin)과 피아니스트

에스더 곤티어(Esther Gonthier)의 연주를 참고하였다.4)

2) https://www.ipasource.com.
3) Obradors, Fernando. 『Canciones Clásicas Españolas』, Volumen Ⅱ, Madrid: Union
musical ediciones S.l, 1992.

4) Fortin, Lyne. & Gonthier, Esther. 「Gardens of Spain」(2010.10.24 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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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오브라도르스의 음악 및 《스페인 예술가곡집》

1. 오브라도르스의 생애와 음악

오브라도르스는 1897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머니로

부터 피아노를 배웠고 독학으로 화성과 대위법, 작곡을 공부하였다. 그는 그

란 카나리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Gran Canaria Philharmonic Orchestra)

를 지휘하였고, 이후 라스 팔마스 음악원(Las Palmas Conservatory)에서

강의를 하였다.

그와 동시대인 대부분의 작곡가들은 프랑스에서 명성을 찾기 위해 스페인

을 떠났지만, 오브라도르스는 자신의 이름을 카탈로니아어로 남겼다. 때때로

그의 첫 성은 두 카탈루냐어 이름(Jaume Andreu)으로 분할된다.

그의 오케스트라 작품 《El Poema de la Jungla》는 키플링(Rudyard

Kipling, 1865-1936)의 『정글 북(The Jungle Book stories)』에서 영감

을 받았고5), 그는 이탈리아의 오페라와 유사한 스페인의 경 희가극인 사르

수엘라(Zarzuela)와 성악곡을 많이 작곡하였다. 대표적인 사르수엘라는

《비제의 파란돌라의 회답 Répica a la Farandola de Bizet》이며, 대표적

인 성악곡은 《스페인예술가곡집 Canciones Clásicas Españolas》이다.

《스페인예술가곡집》에 실린 곡들은 스페인의 민요와 춤곡의 리듬을 반영

했으며, 서정적이고 무게와 짜임새가 가볍다. 또한 화려한 성악성부를 볼 수

있다.6)

5) “Obradors”. https://en.wikipedia.org/wiki/Fernando_Obradors [2016년 10월 31일 검
색].

6) 최경연, 『쉽게 배우는 스페인어 딕션과 문화』,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3),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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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가곡들은 대부분 민요의 편곡으로 가볍게 짜여졌지만 스페인 가곡의

민속적인 개념을 전형화했다. 가곡들은 일반적으로 민요와 18세기 후반의

극음악인 토나디야(tonadilla)에서 얻어졌다. 그는 15세기의 아름다운 가사

들과 18, 19세기의 대중적인 시, 그리고 20세기의 현대시까지 폭넓은 영역

의 가사들을 사용했다.7)

2. 《스페인 예술가곡집 Canciones Clásicas Españolas》의 소개

오브라도르스는 1921과 1941년 사이에 4권의《스페인예술가곡집》을 작

곡했다. 《스페인예술가곡집》은 총 23곡으로 이루어졌으며 15세기부터 19

세기에 이르는 대중적 민속음악을 취합하여 만들었다.8)

그의 가곡은 조성과 선법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며 미(E)음을 으뜸음으로

하는 미선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당김음을 많이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붙임줄의 의한 당김음, 리듬에 의한 당김음, 악센트에 의한 당김음은 스페인

음악의 리듬적인 특징이다. 또한 동형진행을 이용해서 선율이 진행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선율과 리듬의 반복은 곡의 통일성을 높인다. 반주

에서는 트릴과 스타카토를 사용하였고, 아르페지오의 반주를 볼 수 있다. 그

리고 피아노의 내성이나 베이스 성부에서 반음계적인 진행들이 많으며 불협

화음을 볼 수 있다.9)

본 논문에서 분석하는 《스페인예술가곡집》 2권은 총 5곡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 3곡은 16세기부터 18세기의 스페인 유명 작가들의 글로 되어있

다. 제2곡 〈충고 Consejo〉는 돈키호테의 작가인 세르반테스(Miguel de

Cervantes, 1547-1616)의 시이며, 제4곡 〈아가씨와 대머리들 La moza y

7) 한선우, “스페인 예술가곡의 특징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p.73.
8) 김선옥, “스페인 예술가곡의 역사적 고찰과 문헌연구”, 『전북대학교 교육 논총 제18집』,
(1998), p.27.

9) 한선우, “스페인 예술가곡의 특징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pp.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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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 calvos〉은 스페인의 대표 작가인 케베도(Francisco Quevedo, 1580-16

45)의 시이다. 제5곡 〈오만한 작은 오색방울새 Confiado jilguerillo〉는

스페인 극작가인 카니사레스(José de Canizares, 1676-1750)의 시이다. 제

1곡 〈티라나 델 사란디요 Tirana del Zarandillo〉와 제3곡 〈엘 툼바 이

레 El tumba y lé〉는 작자미상의 가사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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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오브라도르스 《스페인예술가곡집》 2권의 분석 연구

1. 〈티라나 델 사란디요 Tirana del Zarandillo〉

1) 시의 내용과 곡의 구성

제1곡의 가사는 작자미상으로 되어있다. 곡의 제목 〈티라나 델 사란디요〉

에서 ‘티라나(Tirana)’는 스페인 전통 음악의 한 장르이며, ‘사란디요(Zaran

dillo)’는 춤 동작 중에 하나이다. 한국어로 정확히 번역하면 ‘사란디요가 들

어가 있는 티라나’라고 할 수 있다.

제1곡 악보 첫머리에는 ...dicen que así contestaba la naranjera a los

requiebros que oía frente al puesto... 라는 짧은 글이 적혀있다. “노점상

앞에서 들리는 달콤한 말에 오렌지를 파는 여자는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말

로, 주인공이 오렌지를 파는 여자임을 추가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이 곡에서는 자기도취에 빠진 약삭빠른 주인공이 티라나를 부른다. 1연은

주인공이 사란디요 춤을 추며 노래한다. 2연에서는 자아도취에 빠진 주인공

을 볼 수 있다. 3연은 노인들과 젊은이들을 속이는 약삭빠른 주인공의 노래

와 춤이 반복된다. 텍스트와 해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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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곡은 총 3연 17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1연 5행, 2연 5행, 3연 7행으로

되어있다. 곡에서는 1연의 5행 “Sí que son de utilidad(쓸모가 많구나)”를

반복하였고, 1연의 1-2행인 “Zarandillo andillo y andillo, Zarandillo

andillo y andar”를 2연의 시작에 반복하였다. 3연의 마지막에는 3연 4행

의 “Dicha está (노래를 부르자)”를 한 번 더 반복하였다.

제1곡은 18마디의 비교적 긴 전주로 시작된다. 전주, A부분, A'부분, B부

분으로 되어있다. 조성은 E장조이고 전주에서 ‘Moderato’에서 ‘Allegretto’

로 빠르기의 변화가 있다. ‘Allegretto’의 빠르기로 계속되다가 끝부분에서

‘Lento’로 바뀐다. 3/4박자로 시작하여 많은 변박을 볼 수 있다. [표 1]은

곡의 형식에 따른 구분, 조성, 빠르기, 박자, 시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마디

수는 못갖춘마디를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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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티라나 델 사란디요〉 곡의 구성

구분 마디 조성 빠르기 박자 시의 내용

전주 (18마디) 1-18 E
Moderato-

Allegretto
3/4

A

a(7) 18-24
E

a

C

E

Allegretto

3/8

3/4 2/4 3/4 사란디요

춤을 추며

노래하는 주인공

b(9) 24-32

c(9) 33-41
3/8

c′(5) 42-46

A'

a′(7) 47-53

E
4/8 3/8

자아도취에 빠진

주인공

간주(3) 53-55

b′(5) 56-60 3/4 2/4 3/8

c″(8) 61-68
a

E

3/8

간주(5) 68-72 E

c‴(8) 73-80
a

E

간주(3) 81-83 E

B

d(11) 84-94

E

노인들과

젊은이들을 속인

약삭빠른

주인공의

노래와 춤

간주(3) 95-97

e(7) 97-103

a″(4) 104-107

간주(6) 107-112

f(4) 112-115 Le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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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곡 분석

(1) 전주

전주는 총 18마디이고 E장조, 3/4박자이다. 보통빠르기인 ‘Moderato’로

시작하여 마디7에서 ‘Allegretto’로 빠르기가 바뀐다. 리듬은 4분음표와 8분

음표의 움직임으로 비교적 단순하다.

마디1의 첫 화음은 꾸밈음으로 장식이 되어 있다. 전주는 반음계로 진행되

는 부분이 많다. 왼손 마디4-5의 D♯-D♮-C♯, 오른손 마디5의 F♯-E♯

-E♮, 왼손 마디5-6의 C♯-C♮-B가 서로 주고 받으며 반음계로 하행한

다. 마디10에서는 오른손 F♯-F♮-E와 왼손 D♯-D♮-C♯이 같이 반음계

로 하행한다. 또한 왼손 마디15의 D♯-D♮-C♯이 반음계로 하행하며, 오

른손 마디16은 D♯-E-E♯-F♯로 반음계가 상행한다. 왼손 마디17-18은

C♯-C♮-B로 반음계 하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전주는 계속되는

반음계의 진행과 스타카토의 사용을 볼 수 있다. 마디16에서 셈여림이 점점

커지고 마디17-18에서 포르테와 ‘rallentando’를 표현하여 연주한다[악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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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 〈티라나 델 사란디요〉 마디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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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부분

A부분은 총 29마디이다. E장조로 시작하여 a단조, C장조를 보인다. 박자

는 3/8으로 시작하여 3/4, 2/4, 그리고 3/4으로 변박되며 부분 c부터는 3/8

으로 계속 된다. A부분은 주인공이 사란디요 춤을 추며 노래한다.

마디18은 노래 선율의 셈여림이 피아노로 작게 시작되며, 두 음에 ‘tenuto’

를 표현하여 노래한다. 마디18-19의 노래 선율은 B-B♯-C♯으로 반음계

상행한다. 마디19에서 3/8박자로 변박이 되며, 노래 선율을 ‘scherzando’로

익살스럽게 연주하라는 지시어가 있다. 두 음 슬러와 스타카토를 살려 노래

한다. 부분 a의 노래 선율은 전주 ‘Moderato’의 멜로디와 같다. 전주는 3/4

박자였지만, 노래는 3/8박자로 되어있다. 반주 부분에는 ‘quasi pizzicato’로

연주하라는 기호가 있다. 이는 스페인 음악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타의 한

음씩 줄을 퉁기는 푼테아도 주법을 나타낸다.10)

반주는 임시표를 사용하여 반음계로 진행된다. 왼손 마디19-21의 G♯

-A-A♯-B는 반음계로 상행한다. 왼손 마디21-22는 D♮-C♯으로 반음이

내려간다. 또한 오른손 마디19의 B♯-C♯, 마디20의 D♯-E, 마디21의

FX-G♯은 두 음이 반음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반음계의 사용은 춤동작 중

‘andillo(작은 걸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디23에서 ‘poco ritard

ando’로 약간 느려지며, 악곡의 마침을 뜻하는 겹세로줄 위의 늘임표가 있

다[악보 1-2].

10) 병전자랑, 『스페인 음악의 즐거움』, 김종만 역.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8), p.98.



- 12 -

[악보 1-2] 〈티라나 델 사란디요〉 마디19-23

마디24의 노래 선율에는 ‘deciso’로 분명하게 또는 똑똑히 연주하라는 지

시가 있고 마디24-28에는 3번의 변박이 있다. 부분 b는 앞부분과 대조적인

셈여림인 포르테로 음마다 악센트를 살려서 연주한다. 마디29-32의 반주는

셈여림이 피아노로 다시 작아지고 조성은 a단조로 바뀐다. 반주는 2도 음정

으로 움직이며 마디30부터 노래 선율이 Ay!를 3마디동안 지속하여 부른

다. 마디32에 있는 겹세로줄 위의 늘임표는 악곡의 마침을 뜻한다.

마디33부터의 부분 c는 C장조이고, 다시 3/8박자로 진행된다. 앞에서 보았

던 ‘scherzando’ 지시어가 다시 보인다. 노래 선율은 당김음을 사용하였고,

노래 선율이 16분음표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 반주에서도 음표 길이에 의

한 당김음과 악센트에 의한 당김음을 많이 사용하였다. 반주의 상성부는 3

화음으로 되어있고, 반주의 멜로디는 노래 선율과 같은 음을 연주한다.

[악보 1-3] 〈티라나 델 사란디요〉 마디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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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40부터 반주는 임시표의 사용으로 반음계 진행이 보인다. 마디41의 F

♮-E-E♭-D♮-C♯과 마디41-45의 B♭-A-G♯-G♮-F♯-F♮-E-D♯

이 반음계로 하행하며, 왼손 마디42-44의 B♭-A-A♭-G♮-F♯이 반음계

로 하행한다. 부분 c의 노래선율에 나온 16분음표의 움직임이 반주에서 나

오고 부분 c′의 노래 선율은 16분음표의 움직임이 없어져 단순해졌다. 마

디46-47에서 6도 화음이 순차적으로 하행하며 느려지면서 A’부분이 시작된

다.

[악보 1-4] 〈티라나 델 사란디요〉 마디41-47



- 14 -

(3) A′부분

A′부분은 총 37마디이다. E장조와 a단조가 번갈아 나타난다. 박자는 4/8

를 시작으로 3/8, 3/4, 2/4, 3/8으로 변박되며 부분 c″부터는 3/8박자로

계속 진행한다. A′부분은 주인공이 자아도취에 빠져 있다.

마디48부터의 부분 a′는 부분 a의 노래 선율보다 더 많은 스타카토를 사

용하였다. 부분 a의 마디23과 비교했을 때 마디52의 반주는 오른손이 같은

음을 한 옥타브 아래에서 연주한다. 마디53부터 나오는 새로운 간주는 앞부

분과 대조적인 셈여림인 포르테로 연주한다. 간주는 악센트로 인해 2/4로

변박된 느낌을 주며, 이것을 ‘헤미올라(Hemiola)’라고 한다. 마디56부터의

부분 b′는 9마디였던 부분 b에 비해 길이가 짧아졌고, 연속적인 장화음의

차용화음(♭Ⅵ, ♭Ⅶ, ♭Ⅵ₇)을 사용하여 선율을 강조하였다. 마디60에서

‘rallentando’로 점점 느려진다.

부분 c″는 a단조로 진행되다가 다시 E장조의 조성으로 돌아간다. 부드럽

게 이어서 하행하는 하성부와 스타카토로 상행하는 상성부는 서로 반진행

한다. 마디68의 노래 선율에는 짧은 앞꾸밈음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프레이

즈의 끝에 살짝 꾸밈음을 넣어 장식하는 스페인 음악의 특징으로 볼 수 있

다.11) 노래 선율의 16분음표 움직임과 앞꾸밈음은 ‘명랑하고 유쾌하다’는

뜻의 “jovial”을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악보 1-5].

11) 병전자랑, 『스페인 음악의 즐거움』, 김종만 역.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8),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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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5] 〈티라나 델 사란디요〉 마디62-68

마디68부터의 간주는 마디7-10인 전주 ‘Allegretto’의 앞부분과 동일하

다. 전주는 3/4박자였지만 간주는 3/8박자로 진행된다. 마디71부터 ‘rallent

ando’로 점점 느려진다. 마디73부터 시작되는 부분 c‴는 부분 c″와 비교

했을 때 반주 부분은 동일하나 노래의 가사가 다르고 노래 선율은 16분음

표의 움직임이 없어져 단순해졌다. 부분 c″와 부분 c‴의 노래 첫 음은

‘tenuto’를 표현한다. 마디81-83의 짧은 간주는 앞에 나오는 마디53-55의

간주와 같다.

(4) B부분

B부분은 총 32마디이다. E장조이고 3/8박자이다. 빠르기가 ‘Allegretto’로

계속되다가 곡의 마지막인 부분 f에서 ‘Lento’로 바뀐다. B부분은 노인들과

젊은이들을 속이는 약삭빠른 주인공의 노래와 춤이 반복된다.

마디84부터의 부분 d는 노래 선율과 반주가 피아니시모로 시작된다. 이 부

분은 노래 선율이 같은 리듬을 3번, 그리고 2번 반복한다. 반주에서 왼손의

마디85-86의 E-D♯-D♮-C♯과 마디87-88의 C♯-C♮-B로 반음계 하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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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84부터의 가사는 “Engaño a los viejos con mis monerías,

Embromo a los mozos con mis tunerías(노인들은 내 귀여운 짓에 속고

젊은이들은 내 못된 짓에 속지)”이다. 이 부분의 반주는 약박에 ‘sforzando’

와 악센트를 사용하여 귀여운 짓과 못된 짓으로 속이는 주인공의 행동을 음

악으로 표현하였다. 마디90부터 “Con mis tunerías(내 못된 짓으로)”가 2

번 반복된다. 노래 선율과 반주부분에 나오는 16분쉼표와 8분쉼표는 장난끼

넘치는 못된 행동을 음악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여진다.

[악보 1-6] 〈티라나 델 사란디요〉 마디8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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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95부터의 짧은 간주는 악센트로 인한 당김음을 사용했다. 이 간주는

다음 노래 선율에 나오는 리듬을 먼저 제시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마디

97-101의 가사는 “¡Ay! Dicha está, Dicha está la tirana”이다. ♪ꁟ ꁔ

리듬을 3번 반복하며 리듬감을 갖는 노래 선율은 노래를 부르자는 가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디104부터의 부분 a″는 부분 a의 가사가 반

복되나, 반주는 앞에서 2번 반복된 부분 a의 반주와 다르다. 마디105부터

‘rallentando’로 점점 느려지며 반주에는 스타카토가 사용되었다.

마디107부터의 간주는 16분음표의 6도 화음이 하행하고 스타카토가 붙여

진 8분음표가 상행하는 것이 두 번 반복된다. 5마디에 걸쳐 셈여림이 점점

작아진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빠르기가 ‘Lento’로 바뀌어 더욱 차분해지며

노래는 가사 “Dicha está(노래를 부르자)”를 반복한다. 노래가 ‘lentemente’

로 천천히 마무리를 하고, 반주는 피아니시시모로 조용하게 화음을 울리며

끝을 맺는다.

제1곡에서 노래 선율을 미리 제시하는 전주는 반음계의 진행이 많았다. A

부분과 B부분의 반주에서도 반음계의 진행을 볼 수 있다. A부분의 부분 c

는 노래 선율과 반주에서 당김음을 사용하였고, B부분의 간주에서도 당김음

의 사용을 볼 수 있다. 전주의 시작에서 보았던 꾸밈음을 A′부분의 노래

선율에서도 볼 수 있다. 제1곡은 프레이즈 끝에 ‘rallentando’를 많이 사용

하였다.

이 곡은 악보 끝에 Sobre un tema de P.Esteve_1779.라고 적혀있다. 스

페인 작곡가인 에스테베(Pablo Esteve, 1730-1794)의 주제를 사용했으나,

어떤 주제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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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고 Consejo〉

1) 시의 내용과 곡의 구성

제2곡의 악보 첫머리에는 세르반테스(Miguel de Cervantes, 1547-1616)

의 돈키호테라고 적혀있다. 스페인 작가인 세르반테스가 1605년에 발표한

풍자소설 돈키호테는 세계적으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고 있는 불후의

명작이다.12) 제2곡은 이러한 돈키호테의 본문 내용으로 되어있다.

시의 내용은 여자는 유리 같기에 시험해 보지 말아야 하며 깨질 위험이 있

는 곳에 놓으면 안된다고 말한다. 1연과 3연에서는 여자는 유리 같기에 시

험해 보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반복되며, 2연은 깨지기는 쉽고 붙일 수는

없으니 깨질 위험이 있는 곳에 놓지 말라고 말한다. 4연은 모두가 이 의견

에 동의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다나에(Danae)가 존재한다면 황금비도 존재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13) 텍스트와 해석은 다음과 같다.

12) 마상영, 『스페인 문화예술의 산책』, (서울: 도서출판 청동거울, 2006), p.167.
13) 시에 나오는 다나에와 황금비로 변신한 제우스의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내용
이다. 다나에는 아르고스의 왕, 아크리시오스의 딸이다. 아크리시오스 왕은 딸이 낳은 손
자에 의해 살해당할 것이라는 신탁을 듣고 다나에를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청동으로 만
든 탑에 가두었다. 그러나 제우스는 황금비로 변신하여 다나에에게 접근한다는 이야기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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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곡은 총 4연 15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1연 4행, 2연 4행, 3연 3행, 4연

4행으로 되어있다. 3연은 1연의 반복이지만, 1연의 3행은 반복되지 않는다.

곡의 마지막에는 3연의 1행 “Que es de vidrio la mujer(여자는 유리 같

지)”가 반복된다.

제2곡은 A부분, B부분, A'부분, B'부분으로 되어있다. 조성은 D장조이고

빠르기는 ‘Tempo di Pavana’로 계속되다가 끝부분에서 ‘Lento’로 바뀐다.

4/4박자로 시작되나 종종 2/4박자로 변박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2]는

곡의 형식에 따른 구분, 조성, 빠르기, 박자, 시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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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충고〉 곡의 구성

구분 마디 조성 빠르기 박자 시의 내용

A

전주

(5마디)
1-5

D

Tempo di

Pavana

4/4

2/4

4/4

여자는 유리 같기에

시험해 보지

말아야 한다

a(4) 6-9

b(4) 9-12

간주(6) 12-17

B

c(6) 17-22

4/4

깨질 위험이 있는 곳에

놓으면 안된다
간주(3) 22-24

a′(3) 24-26

A′

a″(5) 26-30

D-F♯

여자는 유리 같기에

시험해 보지

말아야 한다
d(3) 30-32

B′

c′(9) 33-41

D
2/4

4/4

왜냐하면

다나에가 존재한다면

황금비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간주(3) 41-43

a‴(5) 43-47 Lento

2) 곡 분석

(1) A부분

A부분은 총 17마디이며 D장조이고 빠르기는 ‘Tempo di Pavana14)이다.

4/4박자에서 2/4박자로 변박되었다가 다시 4/4로 바뀐다. A부분은 여자는

14) 파반(Pavane)은 16세기 초의 궁정무용이다. 스페인에서 기원한 것으로 생각되며 공작
(Pavo)를 모방한 위엄에 찬 모습으로 천천히 춘다.



- 21 -

유리 같기에 시험해 보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전주는 스타카토가 붙은 8분음표와 8분쉼표가 사용된 단순한 리듬으로 되

어있다. 마디1-3의 오른손 내성에서 마디7-9의 노래선율이 먼저 제시되며,

마디4-5는 ⅶ°/Ⅴ-Ⅰ-Ⅴ의 화성으로 끝난다. 부분 a의 시작인 마디6은 온

쉼표 위에 늘임표가 있다. 전주와 부분 a의 반주를 비교해보면, 전주에서는

으뜸음인 D음을 오른손의 상성부와 왼손의 상성부에서 반복한다. 그러나

부분 a에서는 오른손의 내성은 으뜸음인 D음을 반복하고, 왼손의 상성부는

딸림음인 A음을 반복한다. 마디7-9의 가사는 “Es de vidrio la mujer(여

자는 유리 같지)”이다. 노래와 반주에서 피아노의 셈여림과 스타카토를 사

용한 것은 잘 깨지기에 조심스러운 “Vidrio(유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악보 2-1] 〈충고〉 마디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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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9부터의 부분 b는 노래 선율의 셈여림이 피아니시모이고 부분 a와 대

조적인 ‘Legato’를 표현하여 노래한다. 마디10-11의 반주는 포르테와 피아

노로 셈여림이 대조되는 것을 표현한다. 마디11-12는 화성이 Ⅴ₇/ⅲ에서 F

♯장조의 Ⅰ도로 진행한다. F♯중심의 마디12-13에서는 멜로디가 오른손

내성에 있고, B♭중심의 마디14-15에서는 멜로디가 오른손에서 옥타브로

진행된다. 마디16부터는 D중심으로 진행된다. 중심이 되는 음들이 장3도씩

상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악보 2-2] 〈충고〉 마디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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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부분

B부분은 총 10마디이다. D장조이고 4/4박자이다. B부분은 깨지기 쉬운

것을 깨질 위험이 있는 곳에 놓으면 안된다고 말한다.

마디18-20은 노래선율과 반주가 ‘Legato’로 같은 음을 연주한다. 마디

18-20의 왼손은 오른손과 노래의 선율을 받아서 E-F♯-G-A-B-C♯-D-

D♯-E로 순차적 상행한다. 화성은 ⅱ-ⅵ-Ⅴ₇/Ⅴ-Ⅰ-Ⅴ-ⅵ-Ⅳ-Ⅴ-ⅶ°₇/ⅱ
으로 진행된다. Ⅰ도가 아닌 ⅶ°₇/ⅱ의 사용은 긴장감을 준다.

[악보 2-3] 〈충고〉 마디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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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24부터인 부분 a′는 부분 a의 스타카토와 부분 b의 레가토가 노래

선율에 섞여 있다. 반주도 부분 a와는 달리 노래 선율을 똑같이 연주하지

않는다.

(3) A′부분

A′부분은 총 7마디이다. D장조에서 F♯장조로 진행한다. 여자는 유리

같기에 시험해 보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마디26부터의 반주와 노래선율은 한 사람이 노래를 하듯이 멜로디를 주고

받는다. D장조로 시작하여 마디28부터는 F♯장조로 진행한다. 부분 d의 마

디30-31은 반주의 하성부가 F♯-E♯-E♮-D♯-D♮-C♯-B♯B♮으로 반

음계 하행한다. 마디30-32의 가사는 “Perque todo podría ser(깨질 수도

있으니까)”이다. 이 부분의 노래와 반주에는 슬러 두 번째 음에 ‘sforzando’

와 스타카토가 있고, 마디 32에도 스타카토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유리가

깨지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악보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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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4] 〈충고〉 마디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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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부분

B′부분은 총 15마디이고, D장조이다. 2/4박자로 시작하여 한마디 후에

4/4박자로 변박된다. 마지막 부분인 a‴에서 빠르기가 ‘Lento’로 변한다.

B′부분은 이 세상에 다나에가 존재한다면 황금비도 역시 존재한다고 말한

다.

부분 c′인 마디33에는 ‘lunga’라고 적혀있다. 그것은 한 소절을 쉬는 일

또는 길게 쉬는 일을 말한다. 부분 c와 비교해보면, 단음으로 연주하던 왼

손이 옥타브로 되어있고, 스타카토가 붙여진 8분음표가 추가되어 연주된다.

마디22의 8분음표의 움직임이 부분 c′의 마디38에서는 4분음표의 하행으

로 바뀌었다. 왼손의 마디37-38은 A♯-B-B♯-C♯으로 반음계 상행하며,

마디38의 오른손 내성은 E-D♯-D와 A♯-A♮-G♯으로 반음계 하행한다.

마디40에서 ‘rallentando’로 점점 느려진다.

[악보 2-5] 〈충고〉 마디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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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41부터의 간주는 전주와 동일하나 전주에서 피아노였던 셈여림이 피

아니시모로 더 작아진다. 마디43에서 빠르기가 ‘Lento’로 바뀐다. 마디44부

터 노래는 F♯음을 지속하여 부르는데, 셈여림이 피아노에서 포르테로 점점

커졌다가 ‘morendo’로 점점 느려지며 약해진다. 마디44에서 반주는 ‘accele

rando’로 점점 빨라지며 연속 부속화음이 상행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노래

와 함께 ‘morendo’를 표현하며 점점 느려지며 작아진다. 피아니시모의 화음

으로 조용하게 끝난다.

[악보 2-6] 〈충고〉 마디44-47

제2곡은 제1곡과 동일하게 전주에서 노래 선율을 미리 제시한다. 부분 a의

노래 선율이 A부분의 간주에도 나온다. A′부분의 부분 a″는 한 사람이

노래하듯이 반주와 노래 선율이 멜로디를 주고 받는다. A′부분의 부분 d

와 B′부분의 부분 c′반주에서 반음계 진행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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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엘 툼바 이 레 El tumba y lé〉

1) 시의 내용과 곡의 구성

제3곡의 가사는 작자미상이다. 곡의 제목 〈엘 툼바 이 레〉에서 ‘툼바

(Tumba)’는 주로 크리스마스 축제 때에 안달루시아에서 추었던 춤이지만

이 글에서는 그런 의미가 없다. 곡에서 반복되는 “El tumba y lé”를 영어

텍스트에서는 tla la la로 번역하였다.

시는 철없는 순진한 어린 소녀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내용이다. 1연에서

는 남편이 있다면 매년 2-3명의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2연에

서는 황소가 한 마리밖에 없지만 송아지 6마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한다. 3

연은 황소가 두려운 젊은이들이 빨간 조끼를 벗으라고 이야기 해주는 내용

이며, 4연에서 소녀는 마귀가 더 무섭다고 이야기한다. 반복되는 후렴은 곡

식을 찧으러 함께 갈 거라고 말한다. 텍스트와 해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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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곡은 총 4연 25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1연 12행, 2연 4행, 3연 5행, 4

연 4행으로 되어있다. 곡에서는 1연의 5행-12행이 2연, 3연, 4연의 5행-12

행에 똑같이 반복되었고 3연에는 1연의 5-7행을 한 번 더 반복하였다. 1연

에서 4연까지 앞부분의 4행씩을 제외하고는 가사를 반복하여 사용하였다.

제3곡은 A부분, A1부분, A2부분, A3부분으로 되어있다. 조성은 F장조이

고 빠르기는 ‘Allegretto’이며, 박자는 3/4이다. [표 3]은 곡의 형식에 따른

구분, 조성, 빠르기, 박자, 시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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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엘 툼바 이 레〉 곡의 구성

구분 마디 조성 빠르기 박자 시의 내용

A

전주(26) 1-26

F

Allegretto 2/4

남편이 있다면 매년 2-3명의

아이를 가질 것이라

말하는 어린 소녀

곡식을 찧으러

함께 갈 것이라 말한다

a(8) 27-34

b(9) 34-42

A1

간주(10) 42-51 D-F 황소가 한 마리밖에 없지만

송아지 6마리를

만들 것이라 말한다

a1(8) 52-59
F

b1(9) 59-67

A2

간주(10) 67-76 D-F

황소가 두려운 젊은이들이

빨간 조끼를 벗으라고

이야기 해준다

a2(8) 77-84

F

b2(9) 84-92

간주(5) 92-96

b3(7) 96-102

A3

간주(2) 103-104

소녀는

마귀가 더 무섭다고 말한다

a3(8) 105-112

b4(5) 112-116

간주(5) 116-120

b5(16) 120-135 F-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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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곡 분석

(1) A부분

A부분은 총 42마디로 되어있다. F장조, 2/4박자이며, 빠르기는 ‘Allegrett

o’이다. A부분은 어린 소녀가 자신에게 남편이 있다면 매년 2-3명의 아이

를 가질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이다.

전주는 높은 음에서 포르테로 시작되며, 왼손 첫 음이 꾸밈음으로 장식되

어 있다. 마디1-4의 규칙적인 4마디의 프레이즈가 마디5-8에 반복된다. 마

디2와 마디6-7에는 약박에 악센트가 붙어있다. 마디9에서 대조적인 셈여림

인 피아노로 바뀌고, 고음으로 연주했던 앞부분과는 달리 양손이 한 옥타브

아래에서 연주한다. 마디9-12가 마디13-16에 똑같이 반복된다. 마디9에서

피아노였던 셈여림이 마디13에서 반복될 때는 피아니시모로 더 작아진다.

마디12는 악센트와 메조포르테의 셈여림으로 강조되며, 마디16은 G♭음에

늘임표가 있다. 마디17-19에는 첫 음과 마지막 음에 악센트가 있는 리듬이

2번 반복되고, 마디19-21은 마디19의 리듬이 3번 반복된다.

[악보 3-1] 〈엘 툼바 이 레〉 마디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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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22부터는 8분음표의 화음이 같은 음을 반복한다. 이것은 스페인 민속

음악에 사용된 북을 두드리는 효과가 난다. 마디 24에서 ‘diminuendo’하여

셈여림이 피아니시모가 된다.

이 곡의 노래 선율에는 2가지 리듬이 계속 반복된다. 그 중의 하나인 부분

a는 마디27부터 시작된다. 셈여림은 포르테이고, ‘rudamente(거칠게, 난폭

하게)’의 지시어가 있다. 마디27과 마디29의 악센트와 스타카토를 살려서

노래한다. 마디27-30의 노래가 마디31-34에 반복된다. 반주의 왼손은 스타

카토가 붙여진 8분음표가 계속되며, 마디29와 마디33의 오른손에는 순차적

으로 상행하는 10연음이 있다.

[악보 3-2] 〈엘 툼바 이 레〉 마디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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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지 리듬 중 또 다른 하나인 부분 b는 마디34부터 시작된다. 노래의 셈

여림은 부분 a와 대조적인 피아노이다. 마디34-38의 노래 선율은 8분음표

와 16분음표로 이루어져 있고, 마디38-42에 한 번 더 반복된다. 노래는 크

레센도와 데크레센도를 표현한다. 반주의 왼손에서는 두음 슬러에 의한 당

김음이 보인다. 반복되는 두음 슬러의 첫 음은 F음이 계속되고, 마디 34-36

의 슬러의 두 번째 음은 G♭-G-B♭-A로 움직인다. 마디35부터 슬러의 두

음은 F-A, F-C, F-D, F-E, F-F로 음정이 점점 더 벌어진다. 한 음씩 연

주했던 왼손 반주가 마디38부터는 두 음을 동시에 화음으로 연주한다. 왼손

의 하성부는 F음이 계속되고, 마디38-40의 왼손 상성부에는 마디34-36에

서 보인 G♭-G-B♭-A가 똑같이 나온다. 마디40-41에서 왼손의 상성부는

G♭-F-E♮로 반음계 하행한다.

[악보 3-3] 〈엘 툼바 이 레〉 마디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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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1부분

A1부분은 총 26마디로 되어있다. 간주가 D장조로 시작되고 조성이 바뀌

어 F장조로 계속된다. 소녀는 황소가 한 마리 밖에 없지만 송아지 6마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한다.

마디42부터의 간주는 셈여림이 포르테이고 조성은 D장조이다. 마디44부터

의 간주에서 부분 a의 노래 선율이 오른손 상성부에 나오며, 마디51에서 다

시 F장조로 돌아간다. 마디42, 마디44, 마디48, 마디50에는 약박에 악센트

가 있다.

[악보 3-4] 〈엘 툼바 이 레〉 마디42-51

마디52부터의 부분 a1에는 부분 a의 노래 선율이 반복된다. 반주의 셈여

림은 앞부분의 간주와 대조적인 피아노이다. 마디52-53의 반주는 노래 선

율과 같은 음으로 되어있다. 마디55에 꾸밈음이 붙은 F음은 한 옥타브 위

에서 연주하며 그 음에 ‘sforzando’를 표현하여 특히 세게 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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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59부터의 부분 b1은 노래 선율에 슬러에 의한 당김음이 나온다. 반주

는 셋잇단음표와 스타카토가 붙은 16분음표가 순차적으로 상행한다. 마디

63부터의 반주는 마디59부터와 동일하나 오른손만 한 옥타브 위로 올라간

다. 마디59-61과 마디63-65에는 오른손 셋잇단음표의 첫 음과 노래 선율

이 같은 음을 연주한다.

[악보 3-5] 〈엘 툼바 이 레〉 마디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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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2부분

A2부분은 총 36마디로 되어있다. A1부분과 마찬가지로 D장조로 시작하여

F장조로 계속된다. A2부분은 황소가 두려운 젊은이들이 소녀에게 빨간 조

끼를 벗으라고 이야기 해주는 내용이다.

마디67부터의 간주는 마디 42의 간주와 같은 D장조로 시작한다. 약박에

악센트가 붙은 A1부분의 간주와는 달리, A2부분의 간주에는 강박에 악센트

가 있다.

부분 a2인 마디77부터는 반주의 오른손이 노래 선율보다 한 옥타브 위에

서 연주된다. 마디77의 오른손 첫 음에는 악센트가 있고 셈여림은 점점 작

아진다. 마디77-80의 오른손은 2도 올라갔다가 4개의 음이 순차적으로 하

행하는 것이 6번 반복된다. 마디80의 오른손 반주에는 꾸밈음이 있다. 스페

인 민요 대부분은 표레이즈 끝에 간단한 꾸밈음을 넣어 장식한다. 세 개나

네 개의 음으로 이루어진 짧고 간단한 앞꾸밈음들은 빠르게 진행되어 이국

적인 분위기를 강조한다.15) 마디77-80의 왼손 상성부는 F음을 시작으로 반

음계 하행한다.

[악보 3-6] 〈엘 툼바 이 레〉 마디77-80

15) 배지숙, “오브라도르스의 《7개의 고전적인 스페인 노래》에 나타난 플라멩코 특징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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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84부터의 부분 b2는 반주의 셈여림이 부분 b와 동일한 피아니시모이

다. 셋잇단음표의 반주였던 부분 b1과는 달리, 부분 b2에서는 16분음표로

된 4개의 음들이 상행한다. 마디88부터의 반주는 오른손과 왼손이 한 옥타

브 위에서 연주하며, 셈여림이 점점 커져서 마디92에는 포르테가 된다. 마

디92부터의 간주에서는 셈여림이 포르티시모이고, 부분 b의 노래 선율을 볼

수 있다. 마디93과 마디95의 왼손의 F음은 ‘sforzatissimo’를 표현하여 보

다 더 강조한다.

부분 b3의 마디96부터는 마디92부터의 간주와 동일한 반주가 한 옥타브

위에서 연주된다. 노래 선율과 같은 음이 오른손의 상성부에서 보인다. 마

디97부터 왼손의 상성부가 E-F-F♯-G-G♯-A로 반음계 상행한다. 마디

98-100의 노래는 가사 “Tumba y lé”를 2번 반복하면서 반음계로 상행하

며, 뒤이어 감탄사 Ah!가 8번 나온다. 마디 99부터 셈여림이 점점 커지고

마디102에서 포르테가 된다. 왼손의 화음이 저음에서 2번 반복되며 작아진

다.

[악보 3-7] 〈엘 툼바 이 레〉 마디9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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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3부분

A3부분은 총 33마디로 되어있다. F장조로 계속되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A

장조로 진행되고 F장조로 끝난다. A3부분에서 소녀는 뿔이나 몽둥이 보다

마귀가 더 무섭다고 말한다.

간주인 마디103에는 ‘rudamente(거칠게, 난폭하게)’의 지시어가 있다. 반

주의 왼손은 8분음표 화음이 계속되고, 마디104-106의 오른손에는 꾸밈음

이 붙은 F음에 악센트가 있다. 마디107-108의 G♭음과 G음은 ‘sforzando’

가 있다. 이것은 “Pero aunque se dice que”의 가사처럼, 소녀가 무서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을 표현한다. 노래는 마디106-107의 슬러를 살려서 노

래한다. 부분 a의 노래 선율은 마디107처럼 계속하여 E♭-D♭-C-B♭로

반복하였으나, 마디111은 D♭이 D♮으로 되어있다. 또한 마디109부터는 왼

손이 한 옥타브 아래에서 연주하고, 마디109-112는 갑작스럽게 작아진 셈

여림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부분의 가사는 “Yo tan sólo

temo A los del diablo(난 마귀를 더 두려워하지)”이다. 점점 커진 셈여림

은 악마를 뜻하는 “diablo”에서 가장 커지며, E♭-D♮로 변한 반음의 음정

은 두려움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악보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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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8] 〈엘 툼바 이 레〉 마디103-112

부분 b4인 마디112에서 다시 갑작스러운 셈여림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오

른손의 반주는 부분 b3에 비해 단순해진다. 마디116부터의 간주는 마디92

부터의 간주와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오른손은 쉼표 대신 음표를 박자대로

채워서 사용하였고, 왼손은 같은 화성 안에서 한 음씩 빼거나 추가하였다.

마디120부터의 부분 b5는 간주와 대조적인 셈여림인 피아니시시모로 시작

된다. 이 부분의 노래와 반주는 부분 b2와 동일하다. 마디124에서 노래가

“tumba y lé”와 감탄사를 반복하며 길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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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128의 반주는 셈여림이 포르테로 커지고, A장조로 진행된다. 마디

129의 반주에서 부분 a의 노래 선율을 한 번 더 연주되며, 마디131의 반주

에는 ‘deciso’의 지시어가 있다. 마디133에서 F장조로 다시 바뀌면서 포르

티시모로 강하게 끝이 난다. 마디135에 나오는 ‘grito’는 외침을 뜻한다.

제3곡은 규칙적인 4마디의 프레이즈로 되어 있다. 제3곡에서 반복하여 사

용되는 2가지 리듬은 부분 a와 부분 b의 노래 선율이다. 부분 a1-a3는 부

분 a의 노래 선율을 반복하지만, 가사와 반주는 반복되지 않는다. 부분

b1-b5는 노래 선율과 노래 가사가 반복된다. 부분별로 반주가 달라지지만,

부분 b5의 반주는 부분 b2와 동일하다. A부분의 부분 b에서 왼손 반주는

슬러에 의한 당김음이 사용되었다. A1부분의 간주는 부분 a의 노래 선율을

연주한다. 전주, A1부분의 부분 a1, A2부분의 부분 a2, A3부분에서 꾸밈음

을 사용하였다. A2부분의 부분 a2에서 왼손 반주는 반음계 하행하며, 부분

b3은 노래와 반주가 함께 반음계로 상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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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가씨와 대머리들 La moza y los calvos〉

1) 시의 내용과 곡의 구성

제4곡의 악보 첫머리에 케베도(Francisco Quevedo, 1580-1645)의 Roma

nce라고 적혀있다. 이 시의 작가인 케베도는 스페인이 자랑하는 풍자 시인

이다. 극단적 기교를 중히 여기는 과식주의(gongorismo)와 케베도의 만화

같은 풍자는 17세기 스페인 문학의 바로크 풍을 대표한다.16)

시에서는 엄마들에게 딸을 대머리에게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남자들

은 대머리가 되어간다는 풍자적인 내용이다. 1연은 엄마들에게 딸을 대머리

에게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2연에서는 대머리에게 쫒겨 온 한 아가씨가

남자들은 대머리가 되어간다고 말한다. 3연은 머리를 깎아주고 싶지만 이미

남자들은 대머리가 되어가고 그들은 가발을 쓰기 시작한다는 내용이다. 텍

스트와 해석은 다음과 같다.

16) 마상영, 『스페인 문화예술의 산책』, (서울: 도서출판 청동거울, 2006), p.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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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곡은 총 3연 25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1연 4행, 2연 12행, 3연 9행으

로 되어있다. 곡에서 가사를 2번씩 반복하여 사용한 부분을 볼 수 있다. 2

연 9행의 “Tra la la”가 반복되며 3연 3행의 “Y pelados viene ya(이미

대머리가 되어서 와서)”가 반복된다. 3연 7행의 “Alerta hijas de Adán(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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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의 딸들이여 조심하라)”가 반복된다. 3연의 마지막 부분에는 2연 10행의

“Calvos van los hombres madre(어머니, 남자들은 대머리가 되어가요)”

가 반복되었다.

제4곡은 A부분, B부분, B′부분으로 되어있다. 곡은 ‘Tempo di Marcia’

의 빠르기와 e단조로 시작되며, ‘Tempo de Jácara’로 빠르기가 변화되면서

조성도 E장조로 바뀐다. 또한 조성과 프리지안 선법이 조화를 이룬다. 4/4

박자로 시작되나 변박이 많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표 4]는 곡의 형식

에 따른 구분, 조성, 빠르기, 박자, 시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표 4] 〈아가씨와 대머리들〉 곡의 구성

구분 마디 조성 빠르기 박자 시의 내용

A

전주(6) 1-6

e

Tempo

di

Marcia

4/4 2/4 엄마들에게

딸을 대머리에게

주지 말라고 말한다

a(6) 7-12
4/4

간주(5) 12-16

B

간주(4) 17-20

E

Tempo

de

Jácara

3/8

대머리에게 쫒겨온

한 아가씨가

남자들은 대머리가

되어간다고 말하고

대머리들은 가발을

쓰기 시작한다

b(8) 21-28

c(4) 29-32
3/4 6/8

(×2)

d(8) 33-40
3/8 3/4

6/8 (×2)

d′(7) 41-47

3/8

e(7) 47-53

간주(8) 53-60 E

프리지안

선법

73-84

f(24) 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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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곡 분석

(1) A부분

A부분은 총 16마디로 되어있다. e단조이며, 빠르기는 ‘Tempo di Marcia

(행진곡의 빠르기로)’이다. 4/4박자로 시작하여 2/4박자로 변박되었다가 노

래의 시작과 함께 4/4박자로 돌아간다. A부분은 엄마들에게 딸을 대머리에

게 주지 말라고 말한다.

악보의 마디1에 ‘comme un tambour lointain’이라고 적혀있다.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인 듯한 전주의 왼손이 피아니시모로 시작된다. 마디1-5의

선법 - C

간주(4) 85-88
C

e′(13) 89-101

B′

b′(8) 102-109

E

머리를 깎아주고

싶지만

이미 남자들은

대머리가 되어가고

그들은 가발을 쓰기

시작한다

c′(4) 110-113
3/4 6/8

(×2)

d″(9) 113-121
c♯ Lento

6/8 3/8

3/4 3/8

3/4

d‴(7) 122-128

3/8
e″(16) 128-143

E

Tempo

de

Jácara

간주(3) 143-145

간주(3) 146-148

f′(31) 149-179
3/8 3/4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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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손은 꾸밈음이 장식된 E음이 10번 나온다. 마디2-3의 오른손은 포르테의

셈여림으로 악센트와 스타카토를 표현하며, 도돌이표를 반복할 때는 셈여림

이 대조되어 피아노로 연주한다. 마디3의 오른손에는 B♭음이 사용되었다.

이 음으로 인해 조성의 느낌이 깨지고 이 곡에서 선법이 사용되는 것을 암

시한다.

[악보 4-1] 〈아가씨와 대머리들〉 마디2-3

마디4-5의 오른손에는 ‘sforzando’가 붙은 E♭음과 F음이 D음과 E♮음

으로 반음 하행하는 두음 슬러가 3번 반복된다. 마디6에서 2/4박자로 변박

되었다가 마디7에서 다시 4/4박자로 바뀐다. 마디5-13의 왼손은 3음이 생

략된 8분음표의 화음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부분 a인 마디7에는 ‘ad libitum(연주자의 임의대로)’으로 연주하라고 적혀

있다. 마디7-9마디의 노래 선율은 조성감이 모호해지며, 자연단음계가 아닌

선법적인 분위기를 나타낸다. 마디7-12는 도돌이표를 반복하여 2번 노래한

다. 선율은 똑같이 반복되나 가사는 다르다. 반복했을 때는 마디12의 작게

그려진 음표도 연주한다. 마디12-13의 간주는 전주 마디2-3의 오른손과 같

은 음으로 되어있다. 전주에는 4개의 16분음표가 스타카토로 되어있었는데,

간주는 레가토로 진행된다. 마디13-14의 왼손에는 마디1과 동일한 꾸밈음

이 붙은 E음이 2번 나온다. 마디14의 오른손은 첫 음에 악센트가 붙은 D-

E-D-C-B♭이 2번 반복되고, 왼손에도 두음 슬러가 2번 반복된다. 마디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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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오른손에서 D-E-D-C-B♭이 한 번 더 반복되고 오른손과 왼손이 상행

진행하며 셈여림이 커진다. 마디16에서 ‘sforzando’와 악센트가 붙은 화음

이 나오며 세 번째 박자에서 동일한 화음을 한 옥타브 아래에서 연주한다.

네 번째 박자의 4분쉼표에는 늘임표가 있다.

(2) B부분

B부분은 총 85마디로 되어있고, 빠르기는 ‘Tempo de Jácara’이다. E장조

로 시작하여 프리지안 선법이 사용되고, C장조로 바뀐다. 3/8박자로 시작하

여 부분 c-d에는 변박이 많이 사용된다. 부분 d′부터 다시 3/8박자로 진

행한다. B부분은 한 아가씨가 남자들은 대머리가 되어간다고 이야기하고,

그들은 대머리가 되면서 가발을 쓰기 시작한다고 말한다.

마디17은 악센트가 붙은 포르테의 E화음으로 시작된다. 마디18은 오른손

이 G♯-F×-G♯, 오른손의 내성이 E-D♯-E, 왼손이 B-A♯-B로 반음 내

려갔다가 다시 원래의 음으로 반음 올라온다. 마디18-20은 마디18이 똑같

이 3번 반복된다.

[악보 4-2] 〈아가씨와 대머리들〉 마디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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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b는 4마디의 프레이즈가 2번 나온다. 마디21과 마디25의 노래 선율

과 반주에는 간주의 마디18에서 보인  ♪ 리듬이 사용되었다. 부분 b의

반주는 마디21의 첫 음에 악센트가 있고, 마디22의 두 번째 박은 짧은 앞꾸

밈음이 사용되었다. 마디23은 노래 선율에 따라서 세 번째 박에 악센트가

있고 마디24에는 두 번째 박에 악센트가 있다.

부분 c인 마디29부터는 3/4박자와 6/8박자가 교대로 사용된다. 이처럼

3/4박자와 6/8박자가 교대하여 헤미올라 리듬을 사용하는 것이 스페인 리듬

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17) 또한 마디마다 변박이 되는 또 다른 이유를 가

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마디29-32의 가사는 “De las que dicen que

olvidan Los cogotes en la cuna(태어났을 때부터 기억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아가씨였지)”이다. 기억이 오락가락했다는 가사의 내용을 변박을 통해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악보 4-3] 〈아가씨와 대머리들〉 마디29-32

17) 배지숙, “오브라도르스의 《7개의 고전적인 스페인 노래》에 나타난 플라멩코 특징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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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33부터는 규칙적인 4마디의 프레이즈가 2번 반복된다. 부분 d는 3/8

박자로 시작되어 3/4박자로 변박되었다가 6/8박자로 바뀐다. 마디33-34와

마디37-38의 노래 선율과 반주에서 ♪  리듬이 나온다. 부분 d의 노래

선율과 반주는 같은 음을 연주하며, 반주는 짧은 앞꾸밈음으로 장식한 것을

볼 수 있다. 마디35와 마디39가 3/4박자로 바뀌고 8분음표 위에 테누토가

사용된 것은 가사 “desesperadas”의 절망적인 상황을 음악으로 표현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악보 4-4] 〈아가씨와 대머리들〉 마디33-36

부분 d′는 마디33-34의 노래 선율과 같은 리듬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변

박이 되지 않고, 규칙적인 4마디로 진행되지 않는다. 마디43-44의 노래 선

율과 반주에는 슬러에 의한 당김음과 음표 길이에 의한 당김음을 살려서 표

현한다. 마디45는 노래 선율과 반주가 함께 스타카토로 연주되며 마디46은

음표 길이에 의한 당김음이 사용되었다. 마디46-47은 노래 선율과 반주가

같은 음을 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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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47의 “ ah!”가 영어 텍스트에서는 앞 행에 있었으나, 필자는 “ ah!”를

부분 e의 시작으로 보았다. 부분 e는 노래 선율이 스타카토가 붙은 16분음

표로 진행되기에 16분음표로 두 번 반복되는 “ ah!”도 부분 e로 볼 수 있

다. 또한 뒷부분에 부분 e와 똑같이 시작되는 부분 e″도 가사 “ah”부터를

시작으로 본다. 마디47-48의 화성은 E장조의 Ⅰ도이고, 마디49-50은 ♭Ⅱ,

마디51-52는 E장조의 Ⅴ₇으로 진행된다.

[악보 4-5] 〈아가씨와 대머리들〉 마디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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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53-84의 왼손은 E-B음으로 된 두음 슬러가 계속 반복된다. 슬러의

두 번째 음인 B음에는 악센트가 붙어있다. 마디54부터 오른손은 4마디씩

오스티나토로 움직인다. 마디61부터 노래에서 본격적으로 프리지안 선법이

사용되었다.

[악보 4-6] 프리지안 선법

[악보 4-7] 〈아가씨와 대머리들〉 마디61-7018)

마디73부터는 선법에서 조성으로 바뀌며, 마디85에서 C장조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부분 f의 노래 선율의 특징은 마디62-64처럼 한 음을 지

속하는 부분이 있고, 마디65-69에서처럼 멜리스마적인 선율을 볼 수 있다.

18) 마디 65의 노래 선율 F음은 악보의 잘못된 부분이다. F음이 아닌 마디 67과 동일한 F♮
음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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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77은 노래 선율과 반주의 셈여림이 피아노로 사용되었다. 마디77-78

의 노래 선율이 F♯-B-A-G♮-F♯-E로 움직이며 마디79-80에서는 가사

는 다르지만, 노래 선율이 같은 음으로 똑같이 반복된다. 그러나 마디

81-82는 G♮음이 G♯음으로 바뀌어 반복된다. 마디77-79의 오른손은 반

음이 올라가는 두음 슬러가 3번 반복되며, 마디80의 두음 슬러는 노래 선율

과 같은 음을 연주한다. 또한 마디81-84에서도 노래 선율과 같은 음을 연

주한다.

[악보 4-8] 〈아가씨와 대머리들〉 마디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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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86부터 왼손의 두음 슬러가 C♮-G♮음으로 바뀌어 계속 반복된다. 5

도의 음정으로 반복되던 두음 슬러는 마디95부터 음정이 점점 더 벌어진다.

마디95는 C♮-A, 마디96은 C♮-B♭, 마디97은 C♮-B♮, 마디98은 C♮

-C♮가 된다. 마디98부터는 슬러의 두 번째 음이 C♮-B-A♯으로 하행하

며, 오른손의 내성에서도 똑같이 C♮-B-A♯으로 반음계 하행한다. 마디99

의 ‘accelerando’와 마디101의 ‘rallentando’를 표현하여 연주한다. 마디

96-97의 노래는 셋잇단음표를 이용하여 선율을 꾸며준다.

[악보 4-9] 〈아가씨와 대머리들〉 마디9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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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부분

B′부분은 총 78마디로 되어있다. E장조로 시작하여 c♯단조로 진행되다

가 다시 E장조로 돌아온다. 빠르기는 ‘Tempo de Jácara’로 시작하여

‘Lento’로 느려졌다가 다시 빨라진다. 또한 3/8박자로 시작하여 변박이 많

다. B′부분은 머리를 깎아주고 싶지만 이미 남자들은 대머리가 되어가고,

그들은 가발을 쓰기 시작한다는 내용이다.

마디102부터는 부분 b의 노래 선율과 같으나 부분 b′의 마디103에는 노

래 선율의 A음이 꾸밈음으로 장식되어있다. 부분 b의 마디23-24에는 왼손

의 반주가 으뜸음인 E음으로 되어있고, 부분 b′의 마디104-105에는 왼손

의 반주가 딸림음인 B음으로 되어있다. 또한 부분 b의 마디27-28에서 오

른손의 반주는 Ⅰ₇의 화음이 전위되어 각각 다른 높이에서 연주되었고, 부

분 b′인 마디108-109의 오른손 화음이 3번 똑같이 반복된다.

부분 d, 부분 d′와 비교했을 때 부분 d″는 빠르기가 ‘Lento’로 바뀌었

다. 3/4박자로 변박되기는 하나, 부분 d와는 달리 6/8박자로는 변박되지 않

는다. 부분 d와 부분 d′의 반주는 노래 선율과 같은 음을 연주했지만 부분

d″의 반주는 한 마디에 하나의 화음만으로 이루어져 단순해졌다. 부분 d″

에서 빠르기가 변한 이유를 가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마디113-121의 가사

는 “Si no hay quepelar. ¿Qué haremos, eh? ¿Eh? Antes morir que

encalvemos, ¡ay! ¡ay!(깎을 머리가 없으면 우린 뭘 하지? 어? 우리가 대

머리가 되기 전에 죽겠지. 아이고! 아이고!)”이다. 슬퍼하는 가사의 내용에

따라 빠르기가 변한 것을 볼 수 있다. 마디117-118의 반주는 오른손이 한

옥타브 올라가서 8°의 옥타브로 상행하고 왼손도 같은 음을 연주하며 A♯

-B-C♯-D♯으로 상행한다. 마디118에서 노래의 첫 음과 반주는 동일한 D

♯음을 연주한다[악보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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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10] 〈아가씨와 대머리들〉 마디114-118

마디121-122에서도 반주가 B♯-C♯-D♯-G♯으로 상행하며, 마디122에

서 노래와 반주는 같은 G♯음을 연주한다.

부분 d‴는 부분 d″와 동일한 빠르기인 ‘Lento’로 시작한다. 마디

124-125의 왼손이 B♯-C♯-E-F☓-G♯으로 상행하고, 가사 “Alerta hija

s de Adán(아담의 딸들이여 조심하라)”가 2번 반복되면서 빠르기가 점차

빨라진다. 부분 d′와 동일하게 변박이 되지 않고 3/8박자로 계속된다. 부

분 d′와 비교해볼 때 ♪ 리듬이 마디123에서 ♪♪♪리듬으로 바뀌었

고 슬러에 의한 당김음도 없어졌다. 반주의 마디122-123은 부분 d″의 반

주처럼 한 마디에 하나의 화음만으로 되어있고, 마디124-128의 반주는 부

분 d′의 반주와 동일하다.

부분 e″는 빠르기가 변화된다. 악보에서 빠르기의 변화에 대한 언급은 없

지만 부분 e, 부분 e′와 동일하게 부분 e″의 빠르기도 ‘Tempo de Jácar

a’로 진행된다. 부분 e와 비교했을 때 부분 e″의 마디131은 노래 선율의

B음에 꾸밈음이 없고 마디133의 A음에 꾸밈음이 장식되어있다. 마디128-1

29는 E장조의 Ⅰ, 마디130-131은 ♭Ⅱ, 마디132-133은 Ⅴ₇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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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134-136은 E장조, 마디137-139는 D장조의 Ⅰ, 마디140-142는 Ⅴ₇/
♭Ⅲ로 화성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마디143는 E장조의 Ⅴ₇의 화성이 마디

146에서 Ⅰ도로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악보 4-11] 〈아가씨와 대머리들〉 마디13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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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146부터의 간주는 마디53부터의 간주와 비교해볼 때 양손이 한 옥타

브 위에서 연주된다. 왼손의 반주는 간주와 동일하며, 오른손은 4마디씩 똑

같이 2번 반복된다. 또한 앞의 간주와 비교해볼 때 가사는 동일하나 마디

153부터 노래 선율이 바뀌고, 마디155부터의 반주는 펼침화음으로 진행된

다.

마디155부터 노래 선율과 반주의 화성이 4마디마다 변한다. 마디155-158

은 D장3화음, 마디159-162는 C장3화음, 마디163-168은 B장3화음으로 되

어있다.

[악보 4-12] 〈아가씨와 대머리들〉 마디15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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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169에 ‘rinforzando(점점 강하게)’의 지시어가 있다. 노래가 고음으로

상행하며 점점 커질 때 반주는 반진행하며 폭을 넓힌다. 노래 선율은 리디

안 선법으로 되어 있다.

[악보 4-13] 리디안 선법

[악보 4-14] 〈아가씨와 대머리들〉 마디169-172

마디173에는 ‘comme des clochettes’라고 적혀있다. 작은 종이나 방울소

리인 듯 연주한다. 마디173-177의 오른손은 한 옥타브 위에서 연주한다.

마디175부터의 반주도 조성이 아닌 선법으로 되어있다. 마디178은 셈여림

이 대조되어 포르테가 된다. 마디179는 포르테시모의 E화음에 ‘seco(마른,

건조된)’라고 적혀있다. 마지막 화음을 꾸밈없이 건조하게 연주한다. Ⅴ-Ⅰ

의 정격종지가 아닌, ⅶ°-Ⅰ의 불완전 정격종지로 곡이 끝난다.

제4곡의 전주는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인 듯한 왼손의 꾸밈음으로 시작된

다. A부분의 부분 a는 왼손에는 8분음표의 화음이 계속되는데, 이것 또한

북치는 효과가 난다. B부분의 간주와 부분 b에서는 노래 선율과 반주에 
♪ 리듬이 사용되었다. 부분 c는 3/4박자와 6/8박자가 교대로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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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미올라를 볼 수 있다. 또한 부분 d와 부분 d′에서도 ♪  리듬이 사

용되었다. 마디53부터의 간주와 부분 f, 부분 e′, 마디146부터의 간주, 부

분 f′에서 왼손 반주는 두음 슬러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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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만한 작은 오색방울새 Confiado jilguerillo〉

1) 시의 내용과 곡의 구성

제5곡의 악보 첫머리에 리테레스(Antonio de Literes, 1673-1747)의 아

키스와 갈라테이아(Acis Galatea)라고 적혀있다. 스페인 작곡가인 리테레스

는 사르수엘라(Zarzuela)를 집중적으로 쓴 작곡가이다. 사르수엘라는 이탈

리아의 오페라와 유사한, 스페인의 일종의 민족적 서정극인 경 희가극을 말

하며 그것은 노래, 춤, 그리고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19) 카니사레스(José

Caniz ares, 1676-1750)의 대본에 의한 사르수엘라 《아시스와 갈라테이

아 Acis y Galatea》는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며20), 제5곡은 그 중 갈라

테이아의 아리아이다.

이 곡의 내용은 바람둥이 같은 남자를 방울새에 비유하며 당신의 웃음과

즐거움이 다른 사람에겐 상처가 된다고 말한다. 텍스트와 해석은 다음과 같

다.

19) 마상영, 『스페인 문화예술의 산책』, (서울: 도서출판 청동거울, 2006), p.242.
20) “Antoni Lliteres Carrió”. https://en.wikipedia.org/wiki/Antoni_Lliteres_Carri%C3
%B3 [2016년 10월 19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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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곡은 총 2연 19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1연 6행, 2연 13행으로 되어있

다. 곡에서는 2연의 7행인 “Ibas saltando(멈추지 않고 노래를 부르면서)”

가 반복되며 2연의 7-10행이 반복되고, 12-13행은 두 번 더 반복된다.

B′부분에서도 2연의 가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

제5곡은 A부분, B부분, B′부분으로 되어있다. 조성은 a단조로 시작되어

중간에 E장조로 진행되다가 다시 a단조로 돌아간다. 처음 ‘recitative’부분

만 ‘Lento’이고, 빠르기가 ‘Tempo di Minuetto’로 변한다. 4/4박자로 시작

되어 변박이 많이 사용되었다. [표 5]는 곡의 형식에 따른 구분, 조성, 빠르

기, 박자, 시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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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오만한 작은 오색방울새〉 곡의 구성

구분 마디 조성 빠르기 박자 시의 내용

A a(9) 1-9

a

Lento 4/4

바람둥이 같은 남자를

방울새에 비유하며

그러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된다고 말한다

B

간주(5) 10-14

Tempo

di

Minuetto

3/4

b(8) 14-21

c(3) 21-23

간주(3) 23-25

d(8) 25-32

c1(3) 32-34 3/4 2/4 3/4

3/4

e(7) 34-40

c2(3) 40-42

간주(3) 42-44

f(4) 44-47

g(14) 47-60

B′

b1(8) 61-68

c(3) 68-70

간주(3) 70-72

d1(8) 72-79

c3(3) 79-81

e1(7) 81-87 3/4 2/4 3/4

c4(4) 87-90 3/4

h(6) 91-96

E 12/8 9/8 12/8
i(12) 9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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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곡 분석

(1) A부분

A부분은 총 9마디로 되어있다. a단조이고 4/4박자이며 빠르기는 ‘Lento’

이다.

대사를 말하듯이 노래하는 형식의 ‘recitative’로 시작된다. 마디1-3의 반

주는 아주 단순하다. 마디의 첫 박에 화음을 눌러 4박자동안 유지한다. 마

디4의 오른손 화음에는 짧은 앞꾸밈음이 있고, 스페인풍 기타의 라스게아도

주법이 반주 부분에 보인다. 라스게아도는 스페인어로 긁다라는 뜻으로, 여

러 선을 한꺼번에 긁어 우아하게 선율을 이루는 주법을 말한다.21)

[악보 5-1] 〈오만한 작은 오색방울새〉 마디4

21) 병전자랑, 『스페인 음악의 즐거움』, 김종만 역.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8). p.98.

b2(5) 109-113

a 3/4b3(6) 113-118

후주(5) 11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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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7의 오른손 화음에도 짧은 앞꾸밈음이 있다. 마디7-9의 오른손은 A-

G♯-G♮-F♯-F♮-E로 반음계 하행하며, 왼손은 B-C-C♯-D로 반음계

상행한다.

[악보 5-2] 〈오만한 작은 오색방울새〉 마디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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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부분

B부분은 총 51마디로 되어있다. 빠르기는 ‘Tempo di Minuetto’로 변한

다. 박자는 3/4박자로 시작되어 부분 e에서 2/4박자로 변박되었다가 다시

3/4박자로 진행된다.

마디10-12의 간주는 부분 b의 노래 선율을 미리 제시한다. 부분 b의 마디

14-17의 노래 선율을 쉼표 없이 연결하였다. 마디13에서 ‘rallentando’로

점점 느려지고 마디14에서 본래의 빠르기가 된다. 마디14-16의 노래 선율

을 두 음씩 보았을 때 3도의 음정으로 되어있다. 마디14-15의 노래 선율을

마디15-16의 반주에서 받아 똑같이 반복하고, 마디16-17의 노래 선율도 반

주의 마디17-18에서 반복된다. 이때 반주는 셈여림의 대조를 살려서 연주

한다. 노래 선율이 반주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것은 가사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가사 “Si de rama en rama, Si de flor en flor”처럼 여기저기로 옮

겨 다니는 방울새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악보 5-3] 〈오만한 작은 오색방울새〉 마디10-16



- 65 -

마디18-20은 노래 선율과 동일한 음이 반주에서도 나온다. 노래 선율보다

한 옥타브 아래에서 오른손으로 연주된다. 왼손의 상성부는 a단조의 3음인

C음이 계속되고 왼손의 하성부는 오른손의 3도 아래의 음정으로 움직인다.

마디18-19의 노래 선율이 마디20-21의 오른손 반주에서 나오며, 오른손의

F음이 트릴로 장식되어있다. 트릴의 사용은 “Ibas saltando, Bullendo y

cantando”의 가사처럼 신나게 이리저리 뛰어 다니는 방울새를 표현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악보 5-4] 〈오만한 작은 오색방울새〉 마디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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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c인 마디21-22의 노래 선율은 8분음표의 음형으로 되어있고 같은 음

을 두 번씩 반복하며 하행한다. 반주의 오른손도 노래 선율과 같은 음을 연

주하며 E-D-C-B-A-G♯으로 하행하며, 왼손은 오른손의 3도 아래의 음

정인 C-B-A-G-F-E로 하행한다. 노래 선율과 반주의 오른손의 내성은

스타카토로 연주한다. 가사 “Dichoso quién ama Las ansias de amor!”

처럼 사랑의 기다림과 행복을 스타카토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악보 5-5] 〈오만한 작은 오색방울새〉 마디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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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23부터의 간주에서 오른손의 상성부는 E-D-C-B-A로 하행하며, 내

성의 두음 슬러 된 두 음은 2도의 음정으로 되어있다. 왼손의 하성부는 G

♯-A-B-C로 상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악보 5-6] 〈오만한 작은 오색방울새〉 마디23-24

마디25부터의 부분 d는 부분 b와 동일하게 노래 선율을 반주가 그대로 받

아서 연주한다. 마디25-26의 노래 선율을 마디26-27의 반주가 반복한다.

마디25-26의 가사 “Ibas saltando(멈추지 않고 노래를 부르면서)”가 마디

27-28에서 반복되고, 반주도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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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28은 노래 선율과 반주의 오른손이 같은 음으로 진행되며, 마디28-29의

오른손의 음을 마디29-30의 왼손이 그대로 받아서 연주한다. 마디29와 마

디31은 노래 선율이 16분음표의 음형으로 되어있고, 멜리스마적인 선율을

볼 수 있다. 또한 마디31의 노래 선율은 G♯-F♮으로 움직이며 증2도를

사용했다. 증2도의 사용은 스페인 음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베리아반

도 내 여러 민족들의 문화가 혼합되어 음악요소로 나타남으로써 스페인 음

악을 나타내는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22) 마디29-30의 노래 선율이 마

디30-31의 오른손 반주에 반복되며, 마디30-31의 왼손은 오른손의 6도 아

래의 음정으로 움직인다. 마디31-32에서는 노래 선율과 왼손의 반주가 6도

의 화음을 이루며 연주된다.

[악보 5-7] 〈오만한 작은 오색방울새〉 마디28-31

부분 c1은 부분 c의 노래 선율처럼 8분음표로 순차하행 되지는 않지만, 부

분 c의 가사와 같고 8분음표의 음형으로 되어있다. 반주도 부분 c와 동일하

게 노래 선율과 같은 음을 연주한다. 마디33-34의 왼손은 C-C♯-D로 반

음계 상행한다.

22) 배지숙, “오브라도르스의 《7개의 고전적인 스페인 노래》에 나타난 플라멩코 특징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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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e인 마디34-39의 노래 선율은 각 마디의 첫 음이 A-G-F-E-D-C

로 순차 하행하며 마디39-40의 노래 선율은 반음계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부분의 반주는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 반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

다. 마디34-39의 오른손은 A음으로 시작하여 각 마디의 첫 음이 노래와 동

일한 A-G-F-E-D-C로 하행한다. 왼손의 마디34-36은 C♯-B-A로 하행

하며, 마디37-40의 왼손은 C-B-A-G♮-F♯F♮-E로 하행한다. 마디35부

터 2/4박자로 변박이 되고 노래 선율에는 스타카토와 16분음표의 사용이

보인다. 이것은 “Ibas saltando, Bullendo, cantando”의 가사처럼 노래를

부르면서 뛰어다녔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악보 5-8] 〈오만한 작은 오색방울새〉 마디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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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c2는 부분 c, 부분 c1의 가사와 같고 부분 c의 하행하는 노래 선율과

동일하다. 그러나 8분음표로만 이루어졌던 부분 c, 부분 c1의 노래 선율과

는 달리 마디42에   리듬이 사용되었다. 반주는 부분 c, 부분 c1과 동

일하게 오른손에서 노래 선율과 같은 음을 연주한다. 마디42부터의 간주는

오른손과 왼손이 A음에서 8도 위의 A음으로 도약하여 오른손은 A-G-F-

E-D-C로 순차 하행하고, 왼손은 A-C♯-D-E로 상행한다. 마디43에서

‘ritardando’하여 점점 느려진다. 부분 f인 마디44-47의 노래 선율은 같은

음을 두 번씩 반복하며 상행하는 듯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E-D-C로 하

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주의 오른손도 노래와 같은 음을 한 옥타브 아

래에서 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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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g인 마디47-48의 반주는 마디42-43의 간주와 비슷하다. 으뜸음인 A

음으로 시작한 간주와 달리 마디47은 노래 선율과 동일한 딸림음인 E음으

로 시작한다. E음에서 8도 위의 E음으로 도약하여 E-D-C-B로 순차 하행

한다. 왼손은 8도 아래의 E음으로 도약하여 E-G♯-A-B로 상행한다. 마디

48부터의 노래 선율은 마디47의 오른손 선율을 반복하여 노래한다. 마디

48-50은 마디48의 리듬을 3번 반복한다. 마디의 첫 박에 8분쉼표가 있고,

2번째 박자에 악센트가 사용되었다. 이것은 “Llanto”라는 단어의 한탄과 울

부짖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디50-51에서는 노래 선율이 E-D-

C-B로 순차 하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주의 마디48-49는 오른손의 내

성에서 노래 선율과 같은 음을 연주하며, 마디50은 노래 선율과 같은 음을

한 옥타브 아래에서 연주한다. 왼손의 반주는 마디47의 왼손과 동일하게

E-G♯-A-B로 상행하는 것이 두 번 반복되며, 마디50-51에서는 G♯-A-

B로 상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악보 5-9] 〈오만한 작은 오색방울새〉 마디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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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52-54의 노래는 “ Ay!”를 B음으로 지속한다. 반주의 마디52-54는

마디51을 반복한다. 똑같은 음으로 반복되지만 마디52는 마디51의 왼손이

한 옥타브 위로 올라갔고, 마디53은 마디52와 비교했을 때 양손이 한 옥타

브 위로 올라가서 연주한다. 마디54는 마디53에서 양손이 다시 한 옥타브

올라가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마디57의 반주는 마디47의 반주와 거

의 비슷하나, 마디47의 왼손보다 한 옥타브 위에서 연주된다. 마디58의 반

주가 마디59에서 반복된다.

마디60은 화려한 카덴차가 나온다. ‘ossia(옷시아)’는 두 가지 연주법이 있

는 경우, 어느 연주법을 사용해도 좋다는 것을 지시한다. 두 가지 중 아래의

악보에서는 노래 선율이 G♯-F♮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마디31과

동일한 음으로 증2도를 사용하였다.

[악보 5-10] 〈오만한 작은 오색방울새〉 마디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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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부분

B′부분은 총 62마디로 되어있다. 조성은 a단조로 시작하여 E장조로 진행

되다가 다시 a단조로 돌아온다. 박자 또한 3/4박자로 시작되어 변박이 많이

사용되며 다시 3/4박자로 돌아온다.

부분 b1은 부분 b의 가사와 노래 선율이 똑같이 반복된다. 반주도 거의 동

일하나 약간의 변화가 있다. 마디61은 왼손의 첫 음이 단음이 아닌 옥타브

로 되어있고, 마디62는 ‘sforzando’의 지시어를 볼 수 있다. 왼손은 8분음

표로 되어있다. 마디70부터의 간주도 B부분의 간주와 거의 동일하나 약간

변화되어 마디70의 오른손은 모든 음이 3도의 화음으로 되어있다. 또한 마

디71의 오른손 내성은 앞의 간주와 달리 D-C로 움직인다.

부분 d1인 마디72는 부분 d와는 달리 노래 선율의 아티큐레이션이 레가토

로 되어있다. 부분 c3인 마디79부터는 노래 선율이 부분 c1과 같으나 스타

카토로 진행되며, 마디80의 왼손 C♯음이 옥타브로 되어있다. 부분 e1은 부

분 e와 같으나 마디86에서 ‘rallentando’하여 점점 느려진다. 부분 c4는 부

분 c2와 동일하나 마디87에 ‘rallentando’의 지시가 있고, 마디89-90은 가

사 “ Ah! de amor”를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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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h는 E장조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마디91-92는 반주와 노래

선율이 서로 노래를 주고 받는다. 마디91에서는 16분음표로 상행하는 반주

가 나오고, 마디92는 노래 선율이 16분음표로 상행하며 진행된다. 또한 마

디93-94는 반주의 오른손 A음을 받아서 노래가 A음을 노래한다.

[악보 5-11] 〈오만한 작은 오색방울새〉 마디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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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95-96은 노래 선율과 반주가 같은 음을 연주한다. 그러나 마디95의

두 번째와 세 번째 화음의 A음과 G♯음은 노래의 다음 음을 미리 알려준

다. 마디95의 멜리스마적인 노래 선율은 B-A-G♯-F♯-E-D♯로 하행한

다. 마디96은 노래 선율과 오른손이 D♯-E-F♯으로 상행하고, 내성도 F♯

-G♯-A로 상행한다. 마디96은 F♯-B-B의 노래 선율을 반주가 받아 한

옥타브 아래에서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악보 5-12] 〈오만한 작은 오색방울새〉 마디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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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i는 3/4박자로 변박되어 진행된다. 마디97에는 ‘Amplio(넓은)’이라고

적혀있다. 마디98의 노래 선율은 꾸밈음을 사용했고, E음을 반복할 때는 피

아니시모의 셈여림으로 노래한다. 마디99는 32분음표의 움직임과 리듬을 잘

살려서 노래한다. 마디99의 노래 선율이 오른손 반주에서 연주된다. 그러나

노래의 음을 그대로 연주하지는 않으며, 한 옥타브 아래에서 연주된다. 마디

99의 왼손 하성부는 A-B-C♯으로 상행한다. 마디100은 피아니시시모의

셈여림으로 노래가 A음을 반복하며, 노래의 C♯음에는 ‘deciso’로 연주하라

는 지시어가 있다. 마디101의 마지막 박에서 노래 선율은 16분음표로 된 6

개의 음이 하행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마디102마디까지 노래 선율이 하행한

다.

마디104의 노래 선율에서도 꾸밈음을 볼 수 있고, 멜리스마적인 선율을 볼

수 있다. 마디105부터의 카덴차에서 반주가 마디의 첫 박에 화음을 연주하

면 노래는 그 화음 안에서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마디105-107에서 3

번 반복된다.

[악보 5-13] 〈오만한 작은 오색방울새〉 마디10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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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b2는 a단조로 진행된다. 부분 b, 부분 b1과 비교했을 때 부분 b2의

노래 선율은 A음의 4도 아래인 E음에서 시작된다. 또한 마디109-111의 노

래 선율은 레가토가 아닌 스타카토로 되어있다. 반주 마디109의 오른손 세

번째 박은 노래 선율과 같은 G♯음을 사용하였고, 마디 111의 오른손 반주

는 부분 b, 부분 b1의 C-A와 달리 C-G음으로 되어있다. 마디112의 오른

손은 마디109의 노래 선율을 연주한다. 부분 b3인 마디113부터는 부분 b2

의 노래 선율과 반주를 노래 선율에서 그대로 반복한다. 마디117-118은 마

디116-117를 그대로 반복하나, B음에 늘임표가 붙어있다.

[악보 5-14] 〈오만한 작은 오색방울새〉 마디10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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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주는 마디 42부터의 간주가 2번 반복되며 곡이 끝난다.

[악보 5-15] 〈오만한 작은 오색방울새〉 마디118-122

제5곡은 ‘recitative’로 시작하며 반주에서 기타의 라스게아도 주법을 볼

수 있다. B부분은 ‘Tempo di minuetto’로 빠르기의 변화가 있고, 간주는

노래 선율을 미리 제시한다. B부분에서 멜리스마적인 노래 선율을 볼 수

있고, 부분 d와 부분 g의 노래 선율에서는 G♯-F♮의 증2도를 사용하였다.

부분 g에서 노래와 반주는 같은 리듬을 반복하였다. 제5곡은 노래 선율을

반주에서 받아 그대로 반복하는 부분이 있고, 많은 부분에서 노래와 반주가

같은 음을 연주한다. 또한 마디42의 간주가 마디47과 마디57, 그리고 후주

에 반복되면서 통일감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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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오브라도르스(Fernandos J. Obradors, 1897-1945)는 스페인의 작곡가로,

폭넓은 영역의 가사를 사용하여 성악곡을 작곡하였다. 그의 대표적인 성악

곡은 총 4권으로 이루어진 《스페인 예술가곡집》이다. 본 논문에서 연구한

2권은 총 5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곡 〈티라나 델 사란디요 Tirana del Zarandillo〉는 작자미상의 가사

이고, 자기도취에 빠진 약삭빠른 주인공이 티라나(노래)를 부르는 내용이다.

전주는 노래 선율을 미리 제시하였고, 반음계의 진행이 많았다. 노래 선율과

반주에서 당김음과 꾸밈음이 사용되었다. 제1곡은 프레이즈 끝에 ‘rallentan

do’를 사용한 부분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제2곡 〈충고 Consejo〉는 세르반테스(Miguel de Cervantes, 1547-1616)

의 『돈키호테』 본문의 내용으로 되어있다. 여자는 유리 같기에 시험해 보

지 말아야 하며, 깨질 위험이 있는 곳에 놓으면 안된다는 내용이다. 제2곡

도 제1곡과 동일하게 노래 선율을 전주에서 미리 제시하며, 노래 선율이 간

주에도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사람이 노래하듯이 반주와 노래 선율

이 멜로디를 주고 받는 부분이 있고, 노래 선율과 반주는 가사를 잘 표현하

고 있어 노래와 반주가 밀접한 관계를 보이며 곡이 진행된다(악보 2-4).

제3곡 〈엘 툼바 이 레 El tumba y lé〉는 작자미상의 가사이고, 철없는

순진한 어린 소녀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내용이다. 제3곡은 2가지 리듬을

반복하여 사용한다. 반복되는 2가지 리듬은 A부분의 부분 a(악보 3-2)와

부분 b(악보 3-3)의 노래 선율이다. 부분 a가 반복되어 사용될 때 노래 선

율은 반복되지만 가사와 반주는 반복되지 않는다. 후렴구인 부분 b가 반복

될 때는 노래 선율과 노래 가사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부분별로 반

주가 달라지지만, 부분 b5의 반주는 부분 b2와 동일하다. 꾸밈음을 사용하

였고, 노래와 반주가 함께 반음계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악보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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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곡 〈아가씨와 대머리들 La moza y los calvos〉은 케베도(Francisco

Quevedo, 1580-1645)의 시로, 엄마들에게 딸을 대머리에게 주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남자들은 대머리가 되어간다는 풍자적인 내용이다. 제4

곡의 전주는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인 듯한 왼손의 꾸밈음으로 시작된다.

왼손에는 8분음표의 화음이 계속되는데, 이것 또한 북치는 효과가 난다.

 ♪ 리듬과 ♪ 리듬이 사용되었고, 3/4박자와 6/8박자가 교대로 사

용되는 헤미올라를 볼 수 있다.

제5곡 〈오만한 작은 오색방울새 Confiado jilguerillo〉는 카니사레스

(José de Canizares, 1676-1750)의 대본에 의한 리테레스(Antonio de

Literes, 1673-1747)의 《아시스와 갈라테이아 Acis y Galatea》중 갈라

테이아의 아리아이다. 내용은 바람둥이 같은 남자를 방울새에 비유하며, 그

러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된다고 말한다. 제5곡은 ‘recitative’로

시작하며 반주에서 기타의 라스게아도 주법을 볼 수 있다. ‘Tempo di Min

uetto’로 빠르기의 변화가 있고, 간주는 노래 선율을 미리 제시한다. 멜리스

마적인 노래 선율을 볼 수 있고, 노래 선율에서 G♯-F♮의 증2도를 사용했

다(악보 5-7, 악보 5-10). 제5곡은 노래 선율을 반주에서 받아 그대로 반복

하는 부분이 있고, 많은 부분에서 노래와 반주가 같은 음을 연주한다. 또한

마디 42의 간주가 마디 47과 마디 57, 그리고 후주에 반복되면서 통일감을

주고 있다. 2권의 5곡은 다양한 가사를 사용하였고, 스페인 음악의 특징을

볼 수 있다.

비교적 단조로운 1권의 노래 선율에 비해 2권의 성악 선율은 고음이 더

많이 사용되며, 선율이 더 화려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1권과 2

권의 공통점은 노래가 멜리스마적인 선율로 되어있고, 반주는 기타의 라스

게아도 주법을 사용하였다. 프레이즈 끝에 꾸밈음을 사용하여 장식하였고,

같은 리듬을 반복하여 사용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오브라도르스의 《스페

인 예술가곡집》 2권이 연주계에 소개되어지고, 2권의 곡들을 접하는 연주

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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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Obradors’ 《Canciones Clásicas Españolas》Volume Ⅱ

Ji, Hye Jin

Department of Coollaborative Piano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In this paper volume two of Fernandos J. Obradors’ (1897-1945)

《Canciones Clásicas Españolas》 is analyzed and studied. The

second volume which has not yet been studied has been chosen for

study instead of the first volume which has already been mainly

played and researched.

The second volume is not a song cycle on the same theme but a

compilation of five songs on various themes. The lyrics of the first

and the third songs are written by unknown authors and the second,

fourth and fifth songs use writings by famous Spanish authors from

16thto18thcentury.

In the first song 〈Tirana del Zarandillo〉 a narcissist shrewd main

character sings a traditional Spanish music genre Tirana. There are

many chromatic progressions and syncopation, a peculiar Span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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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al trait. Ornaments are used for decoration at the end of

phrases. The second song 〈Consejo〉 sings that a woman is like

glass that should not be tried or put in a place where there is risk of

shattering. The staccato constantly used in the melody of the song

and accompaniment can be seen as expressing the “Vidrio”. The

third song 〈El tumba y lé〉 which progresses in a fast tempo is a

story of a naïve innocent girl telling her thoughts. A melody sung

roughly with a dynamic of a forte and the rhythm of the chorus is

repeated. The fourth song 〈La moza y los calvos〉 tells mothers not

to give their daughters to a bald head however the content is satirical

because men are getting bald. The tonality and Phrygian mode

makes a harmony and the rhythm of the dance music is repeated.

The fifth song 〈Confiado jilguerillo〉 compares men who are

womanizers to a greenfinch and says that such behavior can hurt

others. The melody of the song is melismatic and augmented

2ndisused. The accompaniment shows rasgado guitar playing style.

Also the repeatability of the rhythm increases the unity of the song.

Volume two of Obradors’ 《Canciones Clásicas Españolas》 is a

collection of songs that expresses the emotions of the lyrics in

Spanish musical features that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Obradors’

songs. Through this paper I hope that Obradors’ 《Canciones

Clásicas Españolas》 volume two is introduced to the performance

field and is helpful to the performers who have encountered the songs

from volume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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